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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 3. 1 (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문의) 02-784-9862

이재명 후보, 명확행 시리즈 ‘유아 책꾸러미’ 성과 소개

“모든 아동의 공평한 도서 복지권 보장,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 것”
  

○ 경기도지사 시절 구독경제를 행정에 접목한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사업 도입, 만 3~5

세 유아 가정에 책 배달 및 월 1회 독서지도 컨설팅 제공

○ “아이 키우는 일이 기쁨과 보람 되도록,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세심하게 챙길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일 SNS를 통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유아 

책꾸러미 사업’ 성과를 소개하며 “모든 아동의 공평한 도서 복지권을 보장해 아이들

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29번째 시리즈인 ‘경기도 유아 책꾸러

미’는 경기 동북부 6개 지역(가평, 동두천, 양주, 여주, 연천, 포천) 만 3~5세 유아 가

정을 대상으로 월 4~8권의 책 꾸러미를 배송해주고, 도서 지도사가 월 1회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유아와 부모에게 맞춤형 독서 육아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민

간에서 이용되는 구독경제 개념을 행정에 접목해 도민에게 지속적으로 복지혜택을 제

공한 혁신사례이다.

경기 동북부지역은 넓은 면적에 비해 공공도서관이 25개밖에 없고, 실제 거주지와 도

서관까지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도서 접근권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처럼 지

역 간 독서복지 격차 해소와 아동의 공평한 독서 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책꾸

러미’ 사업을 도입했다. 

‘유아 책꾸러미’ 사업을 통해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3,500명에게 아이들이 총 

14만 권의 책과 1만 7,000시간의 독서교육을 제공했다. 아이들에게는 책 읽는 습관을 

자연스레 심어주고, 부모에게는 독서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과 어떤 책을 골라줘야 하

는지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유아 책꾸러미’를 이용한 한 6세 아동은 “문고리에 걸려있는 책을 보면 신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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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할아버지가 다녀간 것 같고 선물 받은 것 같다”라고 후기를 남겼으며, 한 학부모

도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다 했으면 좋겠다”라며 해당 정책에 대해 높은 만족을 표

했다. 

이재명 후보는 “도서관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는 지

역 간 도서 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했다”라며 “있는 아이들의 행복도 챙기

지 못한 채 아이 낳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없다. 아이 키우는 일이 기쁨과 보람이 되

도록,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 SNS 메시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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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의 도서 복지권 보장, 구독경제를 행정에 접목한 ‘유아 책꾸러미’사업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문고리에 걸려있는 책을 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간 것 같고 선물 받는 것 같아

요.”

“우리 집이 도서관이 된 것 같아요. 보고 싶었던 책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요.”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이 글들은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경기도 유아 책 꾸러미’를 

이용했던 6세 어린이들이 남겨준 생생한 후기입니다.

영유아기에 책을 접하는 것은 아동의 감각, 정서, 언어, 두뇌 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영유아 검진 때 책을 나눠준다고 

하지요. 이 시기에 다양한 책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지역의 아동이 그런 환

경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기 동북부 지역이 그중 하나입니다.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연천 등 경기 동북부 

6개 시군은 넓은 면적에 비해 공공도서관은 25개뿐, 공공도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

제 거주지와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산다

는 이유만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도서 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사업을 시

작했습니다. 도서관을 늘리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는 

지역 간 도서 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유아 책꾸러미’ 사업은 만 3세~5세 유아 대상으로 월 1회, 4~8권의 책을 집으로 가져

다주는 일종의 ‘책 배송 서비스’입니다. 민간에서 이용되는 구독경제 개념을 행정에 접

목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도민에게 제공한 혁신 사례지요.

책 배송에 더해 월 1회 도서 지도사의 독서 지도교육 서비스까지 제공했습니다. 가정

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아동의 도서취향을 파악해 관심 주제에 맞는 책을 선정해주

고, 아이와 부모가 스스로 독서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법을 제공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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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아이들은 책과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되고 부모는 책 구매비용 절감뿐만 아

니라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줘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덜게 되었습니다.

‘유아 책꾸러미’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기 

어려운 도서관이 문을 닫고 책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자 ‘유아 책 꾸러미’는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창구가 되었습니다. ‘산타할아버지 선물’ 같다는 

이야기가 더욱 와닿는 이유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모두 신청했으면 좋겠다”던 한 어머니의 후기에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있는 아이들의 행복도 챙기지 못한 채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순 없

겠지요. 아이 키우는 일이 기쁨과 보람 되도록,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세심하게 챙기겠

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공평한 도서 복지권 보장으로 아이들도, 부모도 행복한 대한민

국을 만들겠습니다.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29.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이재명은_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427093621318


